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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orbjørn Rødland 토르비욘 로드란드 

Metal Balm  
 
전시기간 : 2023 년 3 월 18 일 – 4 월 28 일 

전시 오프닝 : 3 월 17 일(금) 오후 5 시 

언론 프리뷰 : 3 월 17 일(금) 오전 11 시 – 오후 4 시 (작가 참석 오전 11 시-오후 1 시) 

Galerie Eva Presenhuber x Taxa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73-479 1 층  

 

Eva Presenhuber 갤러리에서 Taxa Seoul 이 주최하는 노르웨이 작가 토르비욘 로드란드(Torbjørn Rødland)의 다섯 
번째 개인전이자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시인 《Metal Balm》을 선보인다.  
토르비욘 로드란드 (Torbjørn Rødland) (1970 년 노르웨이 스타방에르 출생)는 자신의 사진 작업에서 욕망, 덧없음, 전이 

등의 주제를 다룬다. 그가 치밀하게 연출해 생성하는 장면들은 문화와 일상을 이어주는, 고도로 심리적이면서도 종종 

신성한 분위기의 강력한 인상을 남긴다. 때로는 초현실적이고 때로는 과감한 구성으로 인해 보는 이의 마음을 

동요시키며, 사진 속 내용에 이름을 붙이거나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하게 된다. 그러나 말을 찾아내려는 

이러한 욕구는 어떤 합리적인 이해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미지 자체로 회귀하게 된다.   

전시된 11 개의 작품은 로드란드 예술 활동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정물화, 친밀함과 복종의 상호 주관적 

제스처, 초상화 효과를 내는 듯한 인물 묘사 등등. 모티브 자체는 정물화와 같은 고전적인 모델을 참조하고 있지만, 

사진 매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허무는 모습을 나타낸다. 

"총천연색 사탕이 뒤집 힌 전등갓 속에 들어 있다" 혹은 "아이가 이젤 뒤에서 보는 관찰자를 마주 본다"와 같은 묘사는 

모티브를 정확하게 설명하지만 모티브가 가정하는 의미나 뿜어내는 매력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로드란드는 

일상적인 물건들과 장면들을 활용하고 광고와 영화에 편재하는 시각적 언어를 활용해 이들의 반향을 더욱더 완벽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뭔가 접근이 쉽고 어쩌면 이미 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일상에서 

무한정 접하게 되는 디지털 혹은 인쇄 형태의 사진들에 대항해, 몰입을 발산하고 요구하는 회화의 세계를 제시한다. 

구조와 조명의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작품은 상업사진보다는 미술사적 모티브를 참조한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카라바조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활용하는 등 연극적 재현을 생각나게 하지만, 어떠한 일관성 

있는 내러티브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나 폴 매카시의 비디오 작업에서처럼, 불연속적인 

것을 연결하는 내러티브를 연상시킨다. 

계속해서 시선을 사로잡는 심오하고 거의 명상적인 이런 효과는 상업 사진의 피상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하지만 

로드란드가 작업하는 방식은 대중문화의 모티브를 고전적인 방식으로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방향이다. 작품에서 그는 자신의 사진 촬영 무대에 일상적인 사물과 몸짓과 배경 등을 설정하고, 여기에 그의  비판적 

엄격함, 극적인 조명, 이분법적 구조를 적용함으로써 어떤 시간적 전이를 부여한다. 마치 시간을 초월한 현재인 것처럼. 

그렇다고 그의 작품에 생명력이 결여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사진은 대개 "지금 여기"와 결부되는 스냅샷의 

진정성으로부터 근접성을 이끌어 낸다. 로드란드의 작업은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런 작업에서 종종 목격되는, 

사진 매체를 생경하게 만드는 거리감을 발산하지는 않는다. 로드란드는 Metal Balm 이라는 전시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종종 상반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시각적 세계를 구축한다. 예를 들어, <일본도를 가진 소년 (Boy with 

Japanese Knife)>이라는 작품에서 소년의 얼굴 옆에 칼을 배치함으로써 혹은  <거스름돈 (Small Change)>이라는 

작품에서는 바지 허리 밴드 안쪽에 있는 동전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부드러운 피부가 딱딱한 금속과 만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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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드러움과 단단함이 공존을 이룬다. <사탕 자국 (Candy Trail)>이라는 작품에서는 따뜻한 나무 바닥에 달콤한 결정질 

사탕을 깔아 놓고, <껍질 쌓기(Shell Stack)>에서는 식탁보에 달걀 껍데기를 쌓아 올리고, <고슴도치 거품(Hedgehog 

Foam)>에서는, 마치 로드란드가 이 과정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병 건조대를 부드러운 거품으로 덮어 

놓았다. 오브제들은 마치 만질 수 있을 것처럼 촉각적으로 보인다. 사진 속 인물들의 생각이 사진을 보는 감상자에 

미칠 것처럼 그들은 손에 잡힐 듯 접근 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무대 속의 근접성은 로드란드의 사진 기법과 

맞아떨어진다. 그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작업한다. 아날로그 사진작업에서 나오는 화학적인 물기가 회화의 세계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로드란드의 작업에서 사진이라는 매체는 끊임없이 교체 및 조작이 가능한 어떤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인류학적 질문까지 건드리게 되는 그런 고전적인 정확성으로 관찰자를 대면한다. 

로드란드의 사진은 수수께끼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어떤 해석의 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진의 대상을 

진중함과 더불어, 일상적인 행동과 사물에 신화적인 깊이를 부여하는 디테일에 대한 애정으로 접근한다. 그는 

21 세기의 일상에 대해 아이러니한 논평을 늘어놓는 대신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통해 자신만의 울림의 

영역을 확장한다. 이미지는 입 밖에 내지 못한 무언가를 소환하고 있으며, 사물과 구조에서 유래하는 판타지와 

내러티브는 그 속에 내재된 욕망과 유머와 엄숙함을 기념한다. 
 
틸만 세버린(Tillmann Severin) 

소장 기관 목록  

Albright-Knox Gallery, Buffalo, New York, USA 
Arken Museum of Modern Art, Ishøj, Denmark  
The Art Museum of Northern Norway, Tromsø, Norway  
Astrup Fearnley Museum of Modern Art, Oslo, Norway  
Cincinnati Art Museum, Cincinnati, Ohio, USA 
Fonds National dʼArt Contemporain, Puteaux, France  
Fondation Louis Vuitton, Paris, France 
Frac Nord-Pas de Calais, Dunkerque, France  
FRAC Pays de la Loire, Nantes, France  
Haugar Art Museum, Tønsberg, Norway 
Herning Art Museum, Herning, Denmark  
KODE Art Museum of Bergen, Bergen, Norway 
Los Angeles County Museum of Art, Los Angeles, California, USA 
Malmö Art Museum, Malmö, Sweden 
Moderna Museet, Stockholm, Sweden 
Museum of Contemporary Art, Chicago, Illinois, USA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City, New York, USA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trasbourg, France  
The National Museum of Art, Oslo, Norway  
Norsk museum for fotografi – Preus fotomuseum, Horten, Norway  
The Princeton University Art Museum, Princeton, New Jersey, USA 
Preus Museum, Horten, Norway 
Rogaland Art Museum, Stavanger, Norway  
Stedelijk Museum, Amsterdam, The Netherlands  
Stavanger Art Museum, Stavanger, Norway 
Stortinget, the Norwegian Parliament, Oslo, Norway  
Sørlandet Art Museum, Kristiansand, Norway  
Julia Stoschek Collection, Düsseldorf, Germany  
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New York City,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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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비욘 로드란드(Torbjørn Rødland)는 1970 년 노르웨이 스타방에르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LA 에서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곧 중국 상하이 Tank Museum 과 프랑스의 디종 Le Consortium 에서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2021 년 

텍사스 Contemporary Austin 에서 《Bible Eye》라는 제목의 개인전을 개최했고, 최근에는 헬싱키  Museum of 

Contemporary Art Kiasma (2019), 스톡홀름 Bonnier Konsthall (2018) 및 베르겐 Bergen Kunsthall (2018)에서 《Fifth 

Honeymoon》이라는 제목의 순회전을, 밀라노 Fondazione Prada (2018)와 런던 Serpentine Gallery(2017)에서 《The 

Touch That Made You》전시를 개최했다. 오슬로  Henie-Onstad Kunstsenter (2015), 스타방에르 Kunsthall Stavanger 

(2014), 히로시마 시립 현대미술관 (2010), 세인트루이스 현대미술관 (2010), 뉴욕 현대 미술관 PS1 (2006) 등에서도 

다수의 개인전을 가졌다.  

 
더 자세한 내용은 Andreas Grimm (a.grimm@presenhuber.com +41 78 652 98 81)  

언론 보도를 위한 사진 자료 및 정보는 David Ulrichs PR (press@presenhuber.com, +49 176 5033 0135)에 문의 

바랍니다. 
 

 


